
<전환'96 : 화학산업의 의식변혁을 추구하며>

석유화학 가격을 둘러싼 잡음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의 불연속성과 함께 수요업종과의 불협화음,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전략 미

흡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기분이다.

최근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9 0년이후 매년 경기순환이 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급

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관련기업들도 이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는 수급

및 가격예측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마찰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자칫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자리잡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9 6년들어 호남석유화학을 비롯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등이 E G가격을 둘러싸고 화섬기업과 벌

이고 있는 신경전은 도에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수 없는 지경이다. 재고 걱정에 공장가동률을

낮추면서 가격협상을 벌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 현상이나 가격협상이 원만치 않을 경우 공장가동

을 중단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결코 옳지못한 발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막바지 배후를 쳐놓고 협상

하겠다는 자세를 그르다 할 수는 없으나 수요선을 협박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물론 화섬기업들의 자세도 옳다고 할 수는 없다. UCC 및 S A B I C으로 부터는 7 8 0달러에 장기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예정으로 있으면서 국내기업을 상대로는 7 0 0달러이하에 공급해줄 것을 요구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가격협상에 있어 배수의 진을 친 것이라고 변명할 수는 있

으나 그 정도의 협박에 당하고 있을 석유화학기업은 없을 것이다.

E G의 원료인 에틸렌 가격이 3 0 0달러대에 머물러 있어 원가를 계산해보아도 지나치게 높다는 항변은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는 듯이 보이나 그것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EG가격이 4 0 0 ~ 5 0 0달

러로 곤두박질 쳤을 때 과연 화섬기업들은 원료 공급선을 위해 국제가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한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

화섬경기가 곤두박질,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으니 원료 공급선에서 한발 양보, 가격을 낮추어 공급해

준다면 추후 가격폭락시 이를 보충해주겠다는 제의를 해봄이 타당할 것이다.

합성수지 가격마찰은 8 0년대부터 전례로 내려오는 연례행사라고는 하지만 석유화학 경기사이클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오늘에는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어느기업 하나 뚜렷하게 합성수지

수급 및 가격을 예측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월매월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에 플래스틱 가공기업들은 국제가격 하락에도 불구 내수가격은 변동이 없거나 인하폭이 낮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G 및 합성수지 가격 뿐만 아니라 기타 석유화학제품 가격을 둘러싼 마찰도 심화되고 있다. 95년

초부터 접착제, 계면활성제 등 Chemicals 관련기업들이 지나친 가격인상에 대응, 업종별로 원료를 공

동구매하기로 하고 가격인하를 타진하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석유화학 및 수요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수급관계를 조정하기 보다는 배타적

이익을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기 때문이며, 상대방의 경영악화가 곧 자기사업의 효율화를 가져온다는

발상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국제시세와 원가 및 계약가격 사이의 완충점을 찾

아 결정되기 보다는 스파트시세에 직접 연동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즉,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일정한 가격포뮬러가 존재, 생산원가 및 기존 거래가격, 국제 스파트시세를

연동함으로써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할 경우 수급 양쪽이 큰 피해를 보지않는 선에서 가격을 절충

해 적용하고 있으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상호공존에 바탕

,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상대기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 한가지는 석유화학기업들이 9 1년이후 극심한 불황을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시작한 석유화학 수급

및 가격담합이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점이다. 94년 2 / 4분기 이후 가격이 급등, 흑자국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담합을 해체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점이다.



특히, 한국석유화학협회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석유화학제품별 관련기업들을 소집해 담합을 유도,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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